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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8. 비밀결사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사건 검거의 건

■ 1928년 10월 27일 경기도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보고한 비밀결사 조선공산당과 고
려공산청년회사건 내용 수록

- 1928년 2월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 관련자 검거 후 일부 검거를 면한 간부 또는 당원인 
한명찬 · 윤택조 · 김용찬 등 을 검거, 취조한 바, 조직관계자의 성명, 활동상황 등이 판명
되었다. 8월 20일 · 22일 양일간 일제 검거 결과 175명을 체포한 바 있다. 

- 그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각으로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1927년 7월 5일 한명찬 · 윤택조 · 김용찬 · 김재명 · 박봉연 · 박경호 등 체포
2. 取調狀況
  고려공산청년회 인장, 각도 책임자에 발송한 지령안 · 예산안 등을 발견, 압수. 관계자의 

성명 제3선 · 제4선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활동개황 판명
3. 제4선 신당조직 계통 : 조선공산당 화요파 1 · 2선사건 검거, 제3선 간부조직 당시 잔당

을 중심으로 각 파 간부를 종합 결당, 그 후 동경 1월회 일파, L파 조직, 서울파와 상해
파를 소외함으로써 내홍, 제3선사건 발각, 제4선 간부계통은 L파를 중심으로 서울신파와 
상해파 일부를 영입, 신당 조직

4. 제4선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조직내용
① 1928년 조선공산당 전국대회 개최의 경위 및 대회상황: 1928년 1월 5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중앙간부의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려 하였으나, 
당원 불참으로 회합이 불가능했다. 2월 27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고양군 김병
환 집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대회의장에 이경호, 서기에 오기주를 선임하였다. 토
의사항은 조선공산당칙 통과, 코민테른 결정서 가결, 국제공산당에 보고할 국내정세 
가결, 중앙위원 전형위원 선거 등이다. 

② 사업보고: 홍명희를 수반으로, 권태석 · 송내호를 보조자로 신간회 내에 프락치 설치, 
일본 및 중국공산당에 축전 발송, 조선공산당 명예고문 추대 가결 

③ 당 신간부의 선정 : 중앙간부 安光泉 외 8명, 후보 韓林 외 3명, 책임비서 車今奉, 정
치부장 安光泉, 조직부장 金漢卿, 청년회 책임비서 金在明 

④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상황: 제2 · 3회 중앙위원회 결정사항(1928.2) 만주 총국 책
임비서 이경호(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 김복수(고려공산당), 일본 총국 책임
비서 김한경(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책임비서 인정식(고려공산당)

     1928년 4월 4 · 5회 중앙위원회 개최 : 국제정세 및 인사문제보고
     1928년 5월 6회 중앙위원회 개최 : 조선공산당 세칙, 정치논강 토의 가결
     제7회 내지 14회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안광천 해임문제, 후임 이혁로 선임, 조직논 

강 기타
⑤ 고려공산청년회의 신간부 선정 : 고려공산청년회 대회준비위원 하필원, 조직 책임비

서에 김재명, 중앙위원에 고광수 외 4명, 후보 2명, 각도 간부 선정, 공산주의 청년동
맹 인터내셔널세계대회 참가자 姜珍 선정, 학생위원회 설치, 책임비서에 金復鎭, 각도 
위원회에 지령문 통지, 指令: 제1 규율문제, 제2 집합, 제3 교양훈련, 기타 정책문제

5. 모풀 책임자 : 조선공산당 모풀 조직 당시 책임자 金炯斗, 제5회 중앙위원회에서 李星
泰 선정, 그러나 이성태『朝鮮之光』편집책임자로서 중앙위원 사임, 李赫魯 취임

6. 內地 및 國外連結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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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連結機關: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 책임비서 金在明, 만주총국 禹光燮, 일본총국 張
心德, 함경남도 朴文秉, 경남 金兌淳, 전남 魯咸豊, 전북 박흥식, 평북 李元神

② 通信方法 : 相互通信은 제6호 암호통신
7. 국제공산당과의 連結關係 및 소비에트總領事館과의 관계
   1925년 9월 서울에 소비에트총영사관 설치

① 赤色勞動組合 世界大會 參加者와 그 狀況: 1928년 2월 20일경 조선공산당원 韓海 ·
金璟植은 서울을 출발, 간도를 경유, 3월초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국제 공산당으로부
터 국빈 대우를 받고, 420명이 참가한 동 대회에 참가하였다. 25일간의 회의를 마치
고 동년 4월 귀국하여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보고내용: 각 국 대표의 보고, 노
동조합 조직을 격려하라는 등의 7가지 협의 사항, 그리고 직접 행동을 통해서 속히 
세계혁명을 완수하라는 트로츠키파의 주장, 노동자를 교양 점진적 수단으로 혁명을 
성공시키라는 로소쓰스키파의 주장, 양파 논쟁 끝에 전진파의 주장이 가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   

② 국제공산당 세계대회 대표 출석 : 1928년 6월중 모스크바에서 국제공산당 세계대회 
개최, 조선공산당 대표로 梁明 · 韓海 선정 참가 

③ 공산주의 청년동맹 인터내셔널세계대회 대표 출석 : 1928년 3월 고려공산당 중앙위
원회 비서부는 姜珍을 선정

④ 국제공산당에 전국대회 등의 상황보고를 위해서 李星泰 파견: 1928년 조선 공산당 
전국대회의 경과 및 새 중앙위원회 조직 보고, 조선공산당 금후의 정책, 조선공산당
칙, 코민테른결정서 論網, 기타 당비문제에 관하여 국제공산당에 보고하기 위해 이성
태 파견 결정

8. 機關紙 
① 『朝鮮之光』:1928년 2월 27일 조선공산당 기관지『朝鮮之光』지정, 책임자 이성태 
② 대중신문 및 현 단계
③ 『靑年朝鮮』: 일본 고려공산당총국 기관지 책임자 인정식
④ 『革命』과『火花』등: 만주총국에서는 조선공산당 기관지로『革命』, 고려공산당 기

관지로『火花』를 발행 승인, 책임편집위원 安光泉, 보조 梁明
⑤ 雜誌『新興科學』

9. 宣傳費
10. 學生部의 組織內容 및 運動狀況, 그리고 同盟休校와의 關係
11. 新幹會, 槿友會, 學生科學硏究會 其他團體와의 關係 

① 新幹會: 1927년 2월 창립, 조선공산당측은 홍명희 · 권태석 · 송나호를 프락치로 참여
시켜 공산주의 정신을 주입, 동년 4월에 신간회는 민족 · 공산의 공동전선이 되었다. 

② 槿友會: 1927년 5월 여성운동의 단일당인 근우회 창립, 조선공산당은 고려공산청년
회원인 조원숙 · 김필수 · 강정희를 프락치로 투입하였다. 근우회는 계급 여성측의 서울
파 심은숙 · 허정숙 · 황신덕, 화요파 박호진 · 백신애 · 김영희, 북풍회파 정종명 · 우봉운, 
공산당 조원숙 · 김필수 · 이현경 · 강정희 對 기독교측 김활란 · 유각경 · 유명준 등 계급
파와 종교파의 합동체이나, 계급파 또한 공산당측과 비공산측으로 양분되어 근우회는 
3파의 색채를 띠고 있다. 1927년 6월 전국대회에서 공산당파는 동경지회 양봉순 · 김
순실 등의 응원을 얻어 실권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비공산당파가 절대다수인 관계로 
실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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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學生科學硏究會: 1925년 11월 조선공산당 정책으로 학생의 계급의식 · 교양 훈련을 
목적으로 李炳立 · 故 朴純秉 등이 창립하였다. 그러나 제2 · 3차 공산당사건 검거로 
공산청년회 활동도 중단되었다. 1927년 6월 오재현 등이 주도하여 본회를 해산하고, 
학생자치회를 조직해서 학생운동의 통일을 결의하였다.

12. 宗敎類似團體, 特히 天道敎와의 關係 
  공산주의와 종교, 또는 종교유사단체는 근본적으로 氷炭不相容의 關係이다. 1922~1923

년경에 사회운동과 종교 간의 갈등이 심각해서, 기독교 · 천도교 · 보천도교도와 공산주의
자 간의 충돌 · 투쟁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식민지로서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은 종교단체
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사회운동자는 이론적으로 종교를 부정하지만 민족운동자의 종교
단체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은 사회운동에 하등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표면상 충돌을 
기피하였다.

13. 秘密結社 新幹黨 組織 計劃의 내용
  한국의 민족운동은 2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부 소수의 전위인사는 해외의 망명

자와 연락하여 극좌경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나 배타적인 민족해방운동은 무조직 운동의 
결함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 민족 양 운동자를 아우르는 전민족적 단일
당 조직을 통감하게 되었다. 1926년 말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 주필 송진우, 천도교 최
린 등이 총독부 요로와 회견하고 자치문제를 거론하여, 민족의 감정을 완화시키고 한국
에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을 종용하였다. 최남선 · 홍명희 · 안재홍 · 신석우 등은 민족당 조
직에 의견일치를 보아 권동진 · 박래홍 · 박동완 · 한용운 · 최익환 등의 찬동을 얻어 북경
의 신채호와 더불어 1927년 2월 15일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 안광천 
일파와 공산당원 김준연 · 한위건 등의 노골적인 행동으로 최남선, 홍명희 등 신간회 중
요간부는 분열을 막기 위해 다음 사항을 주장하였다. ① 천도교 신파, 수양단, 동아일보 
일파의 자치파는 一團이 되어 신간회를 독점하지 말 것, ② 공산당 일파는 신간회를 조
종할 여러 가지 책동을 하지 말 것, ③ 신간회 성립조건은 일본제국주의 · 자본주의에 대
항하기 위한 민족적 총역량의 결집에 있고, 성립요소는 각 계급 각종의 인물로 구성되는 
혼합체이다.

14. 將來 思想運動上의 그들의 의견
  사상운동의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인의 혁명적 음모성 박약과 비밀 고수 불능 
②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적 일천함
③ 혁명적 이론분자(지도자) 없음
④ 조직 이론 부족과 방법의 조잡
⑤ 당파싸움이 심하다

15. 朝鮮共産黨(P) 및 高麗共産靑年會(Y)의 各道 委員會 組織 및 活動槪要 
  0104~0222쪽 및 別紙 1~12호 0223~0378쪽, 제1호 조선공산당칙 0225~0241쪽, 제2

호 코민테른결정서 2호 0243~0252쪽, 제3호 조선공산당세칙 0253~0258쪽, 제4호 민
족해방운동에 관한 테제 0259~0278쪽, 제5호 논강(論綱) 3호 0279~0311쪽, 제6호 암
호의 쓰는 법과 그 사용방법 0313~0318쪽, 제7호 각지 책임자의 통신 연락장소 및 그 
변명 0319~0320쪽, 제8호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 계통도 附 기관 없음, 제9호 
고려공산청년회 인장 0321쪽, 제10호 국제공산당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보고 항목, 국제
정세 외 52항목 0323~0328쪽, 제11호 공산당 관계자 가맹 동기표, 총인원 1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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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0352쪽, 제12호 조선공산당 관계자의 가정상황 조사표, 총인원 143명 
0353~0328쪽, 재산별 조사표, 직업별 조사표, 가정내정 조사표, 교육정도 조사표 참조


